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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저스틴 팀버레

이크(왼쪽)가 배우 알리샤 웨

인라이트(오른쪽)와 불륜설

에 휩싸였다.

지난 25일‘뉴시스’가 US위

클리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

르면 지난 23일 저스틴 팀버

레이크와 동료 배우 알리샤 

웨인라이트의 스킨십 장면이 포착됐다.

두 사람은 뉴올리언스의 한 바(Bar)에서 함께 발견

됐다. 두 사람은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고 있거나, 알

리샤 웨인라이트가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무릎 위에 

손을 얹어 놓는 등의 스킨십을 보였다. 당시 저스틴 팀

버레이크는 결혼 반지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

로 전해진다.

이후 미국 매체 피플은 소

식통의 말을 인용해“이들 사

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

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팔머’

에 출연하고 있고 사람들과 

함께 놀고 있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알리샤 웨인라이트 측 관계

자 역시“(불륜설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현재 함께 

작품을 촬영 중이고 출연진, 제작진이 함께 모인 자리

였다.”라고 밝혔다.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알리샤 웨인라이트는 영화‘팔

머’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지난 2012년 제시카 비엘과 결

혼했다.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
 알리샤 웨인라이트와 불륜설

1292호 숫자퍼즐 정답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를 따로 볼 수 

있는‘메이드 인 코리아’검색 컬렉션을 27일 공개

했다.

지난 27일‘연합뉴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콘

텐츠를 내용이나 특징에 따라 하나로 묶어‘검

색 컬렉션’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형사 TV 

쇼’,‘에미상 수상’등을 입력하면 이에 맞는 콘

텐츠를 살펴볼 수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한국이 만든 콘텐츠)’검색 컬

렉션은 기존 한국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넷플

릭스가 국내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작품이 포함

됐다.

넷플릭스는 지난 21일 CJ ENM[035760], 스튜

디오드래곤[253450]과 손잡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25

일 JTBC와도 드라마 공급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한국 콘텐츠 강화에 힘쓰고 있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는 지난 25일 부

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화혁신

포럼 행사에 연사로 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킹

덤’을 언급하며“메이드 인 코리아 콘텐츠가 아시

아는 물론 유럽과 북남미 지역 등에서 폭넓은 사

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서
‘메이드 인 코리아’
콘텐츠 따로 본다미국 음악 매체 롤링스톤이 지

난 10년간 음악계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방탄소년

단(BTS)의 미국 활동, 싸이‘강

남스타일’, 핑크퐁‘상어 가족’ 

등을 꼽아 눈길을 끈다.

롤링스톤은 지난 25일 2010∼ 

2019년 음악 산업·문화에서 발

생한 기억 해야 하는 순간 50가

지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BTS가 굿모닝 아메

리카를 달아오르게 하다’라는 소제목으로 지난 5월 

방탄소년단의 성공적인 미국 활동을 소개했다. 롤링

스톤은 방탄소년단이 미국 주요 방송프로그램인‘굿

모닝 아메리카’,‘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등에 출연

하고 K팝 그룹 최초로 미국 스타디움 공연을 매진시

킨 일을 언급했다.

그러면서“아직도 K팝이 미국 내 발판을 마련한 것

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BTS를 보라”고 

전했다.

2012년 겨울을 휩쓴 싸이(본

명 박재상·42)의 강남 스타일

도 같은 기사에서 이름을 올

렸다.

롤링스톤은“이 히트곡은 뮤

직비디오와 세계적인 댄스 열

풍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한국 대중음악 신을 드러냈다.”

고 평가했다.

이어 롤링스톤은 핑크퐁‘상

어 가족’이 올 한해를 강타한 

것을 음악계의 중요한 일로 꼽았다. 이 노래는 북미권 

구전 동요‘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한국의 어린

이 교육 콘텐츠 브랜드 핑크퐁이 편곡해 만들었다. 한

국 동요로는 최초로 빌보드 핫100 32위에 오를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롤링스톤은 이를 두고“아무도‘베이비 샤크’원곡 

음을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핑크퐁은 이를 가까스

로 편곡해 모든 연령대가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엄청

난 히트곡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미 롤링스톤 ‘10년 기억할 순간’에
BTS·강남스타일·상어가족


